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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弔歌 전문

나    운   영

   

    20년 전 성재 이태영 선생이 돌아가신 며칠 후에 나는 조가弔歌작곡 부탁을 받았다. 정지훈 선생이 작사한 조

가 가사를 놓고 나는 밤새워 작곡해서 보냈다. 그 뒤로부터 해공 신익희 선생, 인촌 김성수 선생, 유석 조병화 선

생, 가인 김병노 선생, 창랑 장택상 선생, 부통령 함태영 선생, 낭산 김준연 선생 등 정계의 거물급의 장례 때마다 

맡아놓고 조가를 작곡하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인연 때문일까?

   선친이 김성수, 최두선 선생과 더불어 중앙고보 학감을 역임했었고 나 자신이 또한 중앙고보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내게 맡겨진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장의 위원회나 장의사와 특별히 무슨 관계라도 있어서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까닭을 알 도리가 없다.

    어언 스무 차례 이상이나 결혼주례를 맡은 일은 있어도 아직까지  「장례주례」는 맡아본 일이 없는데 어째서 조

가는 내게만 부탁이 오는지 그 까닭을 가끔 생각해보게 된다.

    나는 교향곡, 협주곡, 예술가곡, 교성곡, 성가를 작곡하는 한편 교가, 사가를 비롯하여 국민가요, 응원가, 동요 

등 닥치는 대로 쓰고 있지만, 조가를 처음 부탁받았을 때에는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조로 쓰면  집시의 

노래 또는 일본 유행가 조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무엇보다도 한국적 색채가 짙게 풍기도록 작곡하

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좀 부르기가 힘들긴 하지만 정말로 눈물이 절로 나올 정도로 슬픈 

곡이 되어 버렸다. 조가를 전문적(?)으로 작곡하다 보니 이제는 추도음악회를 또한 연거푸 마련하게 되었으니 

이것마저  전문이 되지나 않을는지…. 지난 2일 이인범 학장 추모음악회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현제명 박사 추

모음악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음악회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현제명 박사 기념관 건립추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1973. 10. 18. 한국일보>

[부록]  작곡가 ・ 연주가의 사활문제와 음악계의 진흥을 위한 캠페인!

1. 초대권을 돌리지 말자!

2. 초대권을 기대조차 하지 말자!

3. 만약에 한 장의 초대권을 받았을 때는 두 장 이상의 회원권을 사주자!

4. 음악회 때 꽃다발 대신에 오선지를 선사하자!

5. 우리는 결코 생활비를 보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치명적인 결손을 부담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6. 영화계, 체육계 등에 비해 유독 음악계의 발전이 더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초대권이란 존재 때문이다.

7. 초대권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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